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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로콜리 병저항성 유전자원 탐색…신품종 육성 기반 마련 
- 유전자(DNA) 분자마커 분석으로 병저항성 유전자원 선발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디지털 육종 기술

을 도입한 브로콜리 신품종 육성 기반 마련에 나선다. 

❏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 안

정적인 브로콜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

까지 3년간 분자마커를 활용해 병저항성 유전자원을 탐색한

다. 

 ❍ 브로콜리는 제주지역 대표 배추과 채소로, 2024년 기준 전국 

재배면적의 73.8%(1,188ha)를 차지하고 있다. 그러나 최근 이

상고온과 잦은 강우 등 기상환경 변화로 노균병 등 병해 발

생이 증가하며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. 

 ❍ 브로콜리 노균병은 발생 초기 잎에 연한 황색의 작은 부정형 

병반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 흰 곰팡이가 형성된다. 병이 진

전되면 작은 병반들이 합쳐져 잎이 황록색이나 갈색으로 마

르며, 수확기에 발병할 경우 줄기 겉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

기고 꽃봉오리 표면이 기형으로 변형된다. 또한 내부 조직이 

검게 괴사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. 

❏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병해에 강한 우수 유전자원을 조기에 

선발하고, 병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 

 ❍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항성 검정을 위해 분자마커 기반 

분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육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 



❏ DNA 기반 분자마커는 식물의 DNA 염기서열 차이를 분석해 특정 

형질과 연관된 유전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. 기존

에는 병원균을 접종한 뒤 실제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, 

분자마커를 활용하면 어린 식물 단계에서도 저항성 여부를 판

별할 수 있어 육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. 

 ❍ 또한 재배환경이나 병 발생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도

가 높고, 다수의 유전자원을 신속하게 검정할 수 있다는 장

점이 있다. 이를 통해 우수 저항성 자원을 조기에 선발하고 

품종 육성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 ❏ 농업기술원 정권문 연구사는 “기후변화로 병 발생 위험이 높아

지는 상황에서 병저항성 품종 개발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

한 중요한 과제”라며 “앞으로도 분자마커 기반 육종 기술을 더

욱 고도화해 농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우수 품종 개발에 힘쓰겠

다”고 말했다.


